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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자매모임> 2012.09.20 

섬   김 

  

1. 지역 교회와 섬김의 문제 

A.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행6:1-4) 

i.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남 – 삼천 명(행2:41), 오천 명(행4:4) 

ii. 기존 구성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추가됨 –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 

iii.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 – 교리문제, 대접, 봉사 

iv. 우선 순위의 문제 – 기도와 말씀 사역이 우선 

v. 문제의 해결 – 섬김을 위한 조직과 직무 

B.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 

i. 성도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ii. 새로 온 성도들이 많고, 여러 교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옴 

iii. 소외와 부담감의 문제 

1. 자신과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 다른 출신들에 대해 접근하기 꺼려함 

2. 섬김을 받는 자들이 느끼는 부담(이전 교회와 시설, 환경, 교제방식이 다름) 

3. 섬기는 자들의 부담(혼의 자유를 강조하는 분위기,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함, 

일하는 사람에게만 계속 일을 맡김,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섬기는 구조) 

iv. 문제 해결 방안:  

1. 조직이냐, 자원봉사냐?  – 지역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과 조직적 성격 

2. 혼의 자유에 대한 개념  

3. 헌신에 대한 교육  

4. 역할 분담(짐을 나누어 지기) 

 

2.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 

A. 마르다의 섬김 (눅10:38-42) 

i.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38절) – 일을 시작하고 만드는 사람 

대부분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경향이 있음 

ii. 마르다가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함(40절)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일이 많아지면 부담이 되기 시작함 

iii. 마르다가 예수님께 일러바침(40절) 

- 자기가 열심히 혼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알림 

-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발함 

-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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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수님의 대답 

i. 많은 일 vs. 한 가지 (= 수많은 봉사활동 vs. 주님과의 교제) 

ii.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부분을 택함 –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 

C. 우리가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i.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기 전에 미리 마리아와 상의했어야 했다. 

1. 초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누가 어떤 일을 담당할 것인지 등 

2.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영향력으로 그것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  

ii. 마르다는 혼자서 일을 도맡으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 

1. 혼자 일을 다 떠맡으며, 괴로움도 칭찬도 공로도 다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2.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일이 거

의 끝나갈 무렵에 슬그머니 나타나서 거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3.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혼자 나서서 맡지 말아야 한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4. 교회 역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열심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교사, 찬양대 등을 다 시킨다. 

iii. 섬기는 활동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자기가 일하는 것을 꼭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보상이 없다. 

2.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3.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혼자서 삭이며 속으로 불평하는 것은 쓴뿌리를 만들게 됨 

-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소연하는 것은 더 큰 문제 

-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필요를 살피고 동참해야 함 

iv. 섬기는 활동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다 

1. 섬김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 

2. 왕국의 일에 바빠서 왕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